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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중환자실 

2023년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 이식을 받고 소아중환자

실에 입원한 생후 21개월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간호사의 모

습이 담긴 영상이 세간의 화제가 됐다. 우연히 찍힌 영상을 밤

새 돌려보며 감동한 아이의 엄마가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서 

사연이 뉴스에 보도되자 댓글들이 빼곡히 달렸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간호하는 모

습에 놀라워했지만, 해당 간호사를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소

아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다. 

“소아중환자실을 비롯해 어린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트 모양으로 콧줄을 붙여주거나 테이

프 위에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조금이라도 덜 아

프게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하죠. 성인 환자에 비

해 아이들을 간호할 때 신경 써야 할 게 더 많지만 아이들이 

주는 보람이 있거든요.” 장은지 간호사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뻐서 저절로 행복해진다’며 소아중환자실 간호

사로 일하는 보람을 정리한다. 

갈 곳 잃은 아이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소아중환자실  

장은지 간호사가 말한 보람과 달리 국내 소아중환자 치료

와 간호에는 어려움이 많다. 2023년 현재, 전국적으로 소아중

환자실이 13곳에 불과한 탓에 소아중환자 중 55%는 성인중

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성인중환자실에서 치

료를 받는 소아환자들의 생존 확률이 소아중환자실 환자들에 

비해 1.6배나 낮다는 점이다. 하지만 간호사와 전문의를 비롯

회 복 을  넘 어  환 아 의  미 래 까 지  간 호 한 다  

서울아산병원은 2000년 국내 최초로 소아중환자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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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담 인력이 부족한 데다 연령대에 따른 의료기기 등을 마

련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탓에 소아중환자실의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이는 2000년 국내 최초로 소아중환자

실을 개설한 서울아산병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이유

다. 14개 병상으로 시작해 2008년에는 25병상을 갖췄고 2013

년에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소아중환자실을 외과계(Unit 

1)와 내과계(Unit 2)로 나누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올해는 4개 

병상을 추가해 29개 병상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아중환자실 간호사 60여 명의 책임감도 남다르다. 최지

연 간호사는 ‘아이들을 마주하는 매 순간 소아중환자를 간호

하는 이유와 책임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

고 있는 아이들이 그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잘 회복시켜

서 가족의 품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장은지 간호사 역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한 아

이의 일화를 소개했다. “장기 입원 후 퇴원했던 아이가 간호사

가 되어 찾아왔어요. 몇 년간 저희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간호

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

데 누군가가 미래를 결정할 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니 뿌듯

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감동과 사명으로 실천하는 일상의 간호   

서울아산병원 소아중환자실을 찾는 환자는 매년 1천 명이 

훌쩍 넘는다.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소아중

환자실 환자의 스펙트럼은 상상 이상으로 넓기 때문이다. 신

생아실에서 나오는 순간 소아로 분류되는 데다, 어린 시절부

터 치료를 이어온 성인 환자 그리고 선천성 질환을 가진 노년 

환자 등도 모두 소아중환자실에 입실한다. 때문에 소아중환

자실 간호사들은 연령대별로 각기 다른 정상 지표들을 두루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같은 치료나 처치에 대해서도 환자의 

나이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출산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증도 높은 소아중환자

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노력만으로 풀 수 

없는 숙제기도 하다. 소아중환자실의 선배 간호사들은 보호

자의 마음에 더 공감하고 후배 간호사들이 각자의 역량을 펼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소아 

환자를 주로 돌보며 느낀 감동과 보람 그리고 사명과 책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

은 ‘몇몇 미담 사례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소아중환자실 간

호사들은 모든 환자를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간호하고 있

다’고 강조했다.   글 최주연

소아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 

소아 환자의 초음파 화면을 확인하는 소아중환자실 의료진. 


